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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영상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함께 6월 29일 

오후 제5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초미세먼지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양국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는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의 

환경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화되어, 매년 장관급으로 개최되고 있다.

 ※ ‘19.11(서울), ‘20.11(영상), ’21.3(영상), ‘21.11(영국, 중 차관 대참), ’22.2(영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양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해 겨울철과 올 봄철에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었던 

사례를 중국측에 전달하고, 양국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세계질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황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몽골 등 주변국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공통 쟁점인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노력과 계획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 종료에 

따른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년)에 합의하여 초미세먼지 해결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은 지켜드려야 

할 일상이다”라며 “초미세먼지를 걷어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  한중연례 환경장관회의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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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중연례 환경장관회의 개요

□ 배경 : 한‧중 환경장관회담(’19.2, 중국 베이징) 합의에 따라 양국간 

미세먼지 등 환경협력 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

□ 일시/장소 : ’23.6.29.(목) 17:00~18:00(베이징 16~17시) / 한강홍수통제소

□ 참가자 : 양국 환경장관 및 국장 등 20명(한-중 순차통역)

□ 의 제 

❶ 청천계획 등 미세먼지 공동대응 논의

- (韓)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대응협력, 청천계획 이행 철저요청 등

- (中, 예상) 청정난방 개선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 강조 등

❷ 기후변화, 황사 대응 협력 

- (中, 예상) ‘21년 탄소중립법 제정, 1+N 정책체계 수립 등 

- (韓)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황사발원지 자연기반복원 등

❸ 생물다양성 분야 협력 

- (中, 예상)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성과 공유

- (韓)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대한 한국 성과 제시 

❹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3~27년) 서명·갱신

성명  황룬치우(黄润秋, Huang Runqiu) 

기본

정보

○ 생년월：1963.8

 ○ 출생지：호남성 장사(长沙)
 ○ 민족：한족
 ○ 직급：생태환경부 부장(장관)

경력

 ○ 2007.05：구삼학사 사천성 주임위원     
 ○ 2008.01：사천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 2014.01：사천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주석
 ○ 2016.03：환경보호부 부부장(차관)
 ○ 2018.03：생태환경부 부부장
 ○ 2018.10：생태환경부 부부장, 중앙환경감찰 제2팀 부팀장
 ○ 2020.04：생태환경부 부장(장관)


